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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이오연료 생산량 대폭 확대
2030년까지 휘발유 소비량의 10% 수준으로 … 사탕수수․소맥 활용

일본 정부는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기대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을 2030년까지 휘발유 소비량의 10분

의 1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현재 휘발유 소비량은 연간 6000만㎘에 달하는 반면,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성과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관계부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과 유휴 농지의 활용 등으로 양산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의 바이오에탄올 생산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사탕수수나 규격외 소맥 등을 사용한 생산체제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볏짚과 목재 등의 식물을 이용한 신기술을 실용화해 현재 리터당 300엔 정도인 생산비용

을 100엔 수준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바이오연료의 혼합을 인정하고, 세금 감면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연료 이용 확대기반>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3년 바이오에탄올을 3% 혼합한 휘발유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주유소 등의 대응이 늦어 보급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이며, 바이오연료를 사용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 따라 사용한 만큼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을 인정받

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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